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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타

광주시립발레단제125회정기공연

11~12일광주문예회관대극장서

화려한무대 다채로운의상등담아

첫브랜드창작발레 달빛아리랑

클래식발레 파키타 김창옥강의도

달빛아리랑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의 제125회

정기공연 김창옥과함께하는발레파키타X달빛

아리랑 이오는 11~12일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

장에서펼쳐진다.

이번정기공연은로맨틱발레와창작발레의한

계를초월한다.동시에전통과클래식문화를재해

석해즐거운인문학으로동서양을아우르는기획

을통한창 제작과시현을시도했다.

1부클래식발레 파키타 , 2부김창옥의인문

학특강, 3부창작발레 달빛아리랑 이함께올

라인생의아름다움을노래한다.발레작품에스타

강사김창옥의인문학소통시간이더해져새로운

발레공연이이루어진다.

클래식발레 파키타 는올해로탄생 201주년

을맞이한발레사의대안무가프티파의관능적이

고매혹적인작품이다. 스페인을무대로경쾌하면

서도낭만적발레작품으로프랑스장교루시엥과

집시소녀파키타의뜨거운사랑을그린다.

결혼식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답게 아

름다운무용수들의퍼포먼스와의상,무대장치들

이화려한볼거리를제공한다.프랑스발레의우아

함과동시에스페인풍의정열적인군무가함께펼

쳐져춤의진수를한껏느낄수있다.

달빛아리랑 은한국의아름다움을입힌발레

를통해세계무대를향해나아가겠다는최태지예

술감독의첫브랜드창작발레시리즈첫번째작품

이다.서양에서는다소생소할수있는한국의정

서와사상을아름다운러브스토리와화려한무대

세트,다채로운의상, 수준높은테크닉에담았다.

작품은한국인이가지고있는특유의애환과정이

녹아있는아리랑의선율위로달을바라보는무용

수들의몸짓을담아삶의희망을노래한다.

최정상무용수들이펼치는몸의언어,드라마로

가득한무대에선잠시도눈을뗄수없다. 국내최

정상플레이어김지영과이재우가스페셜게스트

로참여해시립발레단과불꽃튀는시너지를이룬

다.시립발레단의대체불가스타무용수들인보그

단플로피뉴, 박경애,강은혜, 이기행,강민지, 우

건희조희원등화려한캐스팅이선보이는강렬한

연기조우에주목할수있다.

아시아의보석 볼쇼이발레단배주윤의안무

지도로 펼쳐지는 로맨틱 발레 파키타 , 그리고

홍정민안무를바탕으로예향의전통문화예술

을 녹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달빛 아리

랑 은강태원의작곡과편곡을거

쳐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담았다.

뿐만 아니라 박태영

마에스트로의지휘아

래광주여성필하모닉

은 마음을 움직이

는음악을선사한

다.여기에새로운

무대장치들과의상,

연출이 어우러져 극적

이며다양한감정라인을담아

발레에 녹인 한국의 정서

와 강렬한 감동이

함께한다.

발레와 인

생 을주제로

진행되는이

번강연은발레는우리들삶의이야기가춤이된

것이며마음의행복을통해일상을풍요롭게가꿀

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할예정이다.

공연은 11일오후 7시 30분, 12일오후 3시 7

시30분이며티켓은 1~3만원.

문의1588-7890. /이보람기자

문화브리핑

◇양인모바이올린리사이틀=8일오후 7시 30

분유 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 <사진>

◇서양화 판화황토회전시회=8일까지양림미

술관

◇미디어338 기획전 빠키작가초대전 =8일~

11월1일빛고을아트스페이스미디어338

◇전통문화교류인도초청공연=9일오후 4시

30분전통문화관너덜마당, 10일오후5시아트스

페이스소공연장

◇제15회광주국제평화연극제주제공연 그와

나 =9일오후 7시30분빛고을시민문화관공연장

◇사랑의등불-예술나눔 36년(원로예술가 6인

의삶과예술40년)=9일까지광주시립미술관금남

로분관

◇빛고을국악전수관개관17주년축하공연=10

일오후 7시빛고을국악전수관공연장

◇현대미술의큐레이팅=10~15일바림

◇강영자개인전=10~16일갤러리S

◇시립교향악단GSO스페셜-팝 가요무대=11

일오후 7시30분광주문화예술회관소극장

◇소프라노한아름독창회=11일오후7시30분

유 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

◇앙상블사랑과나눔제38회 정기연주회 가

족을위한멜로디 =12일 오후 3시 유 스퀘어문

화관금호아트홀

◇2019만세만세만만계 송재영 타자기 버스

킹 =12일오후 3시양림커뮤니티센터

◇제6회풍류달빛공연=12일오후7시무등산생

태탐방원

◇김순옥아코디언독주회=12일오후 7시빛고

을아트스페이스소공연장

◇흙의 마음전=13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시실

◇ 숨-다시꽃이되다 장용림개인전=13일까

지예술공간집

◇공예모임수다 SU:DA 전=13일까지 갤러리

혜윰

◇ 누정, 연산강과정자 전=31일까지 영산강

문화관

펜로즈의시계 …3관왕영예

광주비상무용단(안무박종임송원대실용예술

학과교수)이지난 5일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열

린제28회전국무용제폐막식에서경연부문최고

단체상인대통령상을받았다. 비상무용단은작품

펜로즈의 시계 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최우수

연기상,무대예술상등 3관왕을차지했다.

작품 펜로즈의시계 는12개숫자로이뤄진성

역이자톱니바퀴처럼틈을내주지않는시계를통

해꿈과현실,욕망과이상에서고민하는현대인의

일상을그려낸작품이다.

경연부문 개인상에도 펜로즈의 시계 주역을

맡은장혜원(25 송원대대학원)이최우수연기상

을, 세트를 연출한 이종영(43 ART VILAGE

43)이무대예술상을수상했다.

비상무용단의 작품은 괘종시계 태엽과 진자의

움직임을형상화한무대세트,시침과분침처럼시

간을시각적으로묘사한조명,대형시계추에매달

려공중을오가는무용수의날갯짓은무한시간위

에서끝없이계단을오르는우리의고된삶을예술

적으로잘표현했다는평가를받았다.

한국무용협회와대구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무용제는 일상이 예술이다 라

는주제로열렸으며전국16개시 도대표들이참

가해지난달 26일부터이달5일까지대구에서펼

쳐졌다. /이연수기자

비상무용단,전국무용제대통령상수상

로맨틱발레와창작발레,한계를초월하다

제28회전국무용제에서대통령상을수상한광주비상무용단의 펜로즈의시계 공연장면.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제공


